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오픈 하우스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들을 사전 약속 없이 쉽게 둘러 보면서 그 가격 및 특징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오픈 하우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기 전 리얼터를 정함
오픈 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그 매물이 MLS에 리스팅 되어서 그 매매를 위한 리스팅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리얼터를 동반하지 않고 오픈 하우스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 양측 모두를 위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어에게는 바이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바이어 측의 에이전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2. 사전 준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기 보다는 리얼터에게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 동향, 재산세, 최근 매매 동향 등의 정보를 받은 다음에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목록 작성
집을 볼 때 막연하게 둘러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목록들을 작성한 다음 이러한 목록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전 계획
일반적으로 오픈 하우스는 주말 오후 2-4시 사이에 하는데 보고 싶은 집의 우선 순위 및 이동 거리 등을 사전에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5. 정보 수집
오픈 하우스를 가면 보통 리스팅 정보(information sheet) 자료를 나누어 주는데 이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 후 방문했던 집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6.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을 관찰
지하, 차고, 세탁실, 창고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 여겨 보지 않는 곳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집 주인이 얼마나 집을 잘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자유롭게 질문
오픈 하우스에 왔다고 해서 집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오픈 하우스를 방문한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하루 동안에 10개 정도의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바이어 에이전트를 동반해서 다시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선정하는 기준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하우스에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그러한 내색을 하지 말고 바이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시 연락해서 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오퍼를 제출하고 흥정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